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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 Jinqiu & Yan Chenghao. 2014. 6. 30. A Typological View on the Word order 

of Korean and Chinese Compound Nouns. Bilingual Research 55, 133-155. 

Chinese, Korean belong to SVO, SOV language. Because of different sentence 

word order, the compound noun of two languages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use language universals and typology achievements as the 

background. The word order of Chinese and Korean compound nouns is compared. 

Then we reveal the restriction factor of word order in category, cognitive category 

and social category.(Xi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Kyung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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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정된 어휘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언

어 표현방법이 동원되는데, 합성법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합성어에 대

한 관심은 단일어에서 복합어로, 단문에서 복문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확대된 언어 표현의 새로운 어휘 의미와 기능의 획득이라는 관점

에서 언어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합성어의 범위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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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문장에서의 쓰임이 합성어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자연

스러운 일이다(김기혁, 2001:103).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구, 그리고 

명사구와 명사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명사와 명사구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 여러 기준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애초부터 형태부에서 

만들어진 합성명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 합

성명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김인균, 2005:14). Givón(1971)

에서는 ‘Today’s morphology is yesterday’s syntax’라고 하고 있는데1), 이

를 풀이하면 과거의 많은 명사구가 오늘날의 합성명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많은 명사구도 미래의 합성명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중 명사구의 하위 단위로 볼 수 있는 합성

명사의 어순을 고찰하고자 하며, 합성명사의 어순에 대한 분석은 형태적, 

의미적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 지각범주, 인지범주, 사회범주 면에서 진

행하기로 한다.2)

2. 중국어 합성명사의 유형

중국어에서 상이한 어근이 서로 결합하며 구성된 명사를 일반적으로 

합성명사라고 부른다. 현대 중국어의 합성명사는 양적으로 합성어의 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3), 한국어보다 다양한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

다. 趙元任(1979)의 �漢語口語文法�에서는 중국어 합성어의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ivón(1979)에서는 모든 언어 사실을 통사화와 형태화에 귀속시키며, 다음과 

같은 문법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담화 > 통사화 > 형태화 > 형태적 음소 > 영 형식 

2) Greenberg(1966)에서 지적한 시간, 공간 등의 순서 문제는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周薦(2004:158)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어의 합성어는 총 32346개가 있는데, 그 

중 합성명사가 총 3105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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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동사

夏至-하지, 春分-춘분, 秋分-추분, 霜降-상강

(2) 명사+명사

灯火-등화, 车马-거마, 姐姐-누나/언니

(3) 분류사+분류사

行列-행렬, 条件-조건

(4) 형용사+형용사

烦恼-번뇌, 尊严-존엄

(5) 동사+동사

长进-진보, 呼吸-호흡, 教授-교수, 开关-스위치

(6) 부사+동사

廣告-광고, 廣播-라디오, 先生-선생

(7) 형용사+명사

香料-향료, 秘诀-비결, 良心-양심, 大人-어른 

(8) 동사+명사

导师-지도교수, 动物-동물, 打手-졸개, 学生-학생

(9) 명사+분류사

纸张-종이의 총칭, 钟点-시각, 车辆-차량

(10) 분류사+명사

年级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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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명사 어순 기본어순(SVO) 명사구 구성방식

명사+동사(NV) + -
명사+명사(NN) - +

형용사+형용사(AA) - -

(11) 명사+방위사

家里-가정, 海外-해외, 心里-마음, 城外-시외 

(12) 대사5)+방위사

这里-여기, 那里-저기/거기 

(13) 형용사+동사

公转-공전, 小吃-스낵, 小说儿-소설 

(14) 명사+형용사

墨绿-철색, 雪青-연자줏빛, 藤黄-등황색

(15) 명사+분류사

市斤-무게의 기본 단위

분류사와 방위사는 명사에서 왔으며 명사의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위의 구성방식은 다시 ‘명사+동사’, 

‘명사+명사’, ‘형용사+형용사’, ‘동사+동사’, ‘부사+동사’, ‘형용사+명사’, 

‘동사+명사’, ‘대사+명사’, ‘형용사+동사’, ‘명사+형용사’등 10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을 기본 어순, 명사구 구성방

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어 합성명사 어순과 기본어순, 명사구 구성방식 간의 관계

4) 이런 구성방식의 단어는 별로 많지 않다.
5) 한국어의 대명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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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동사(VV) - -
부사+동사(ADV) + -
형용사+명사(AN) - +
동사+명사(VN) + -
대사+명사(DN) - +

형용사+동사(AV) - -
명사+형용사(NV) + -

형용사는 형태적, 기능적 면에서 동사와 유사하므로 동사 범주에 귀속

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형용사+형용사’, ‘동사+동사’, ‘형용사+동사’는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합성명사의 어순은 기본어

순, 명사구 구성방식과 거의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6) 다시 말해, 중국

어 합성명사는 절과 구의 축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어 합성명사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6) 연합식(聯合式)

가. 朋友-친구, 模範-모범, 海洋-바다, 功勞-공로

나. 醫藥-의약, 風沙-바람과 모래, 身心-심신, 手足-형제

다. 開頭-시작, 東西-동서, 早晚-아침저녁, 始終-시종

라. 國家-국가, 窗戶-창문, 動靜-동정, 好歹-옳고 그름

(16가)는 두 구성요소의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고, (16나)는 두 구성요

소의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다. (16다)는 두 구성요소의 의미가 서로 반

대되고, (16라)는 합성명사의 의미가 구성요소 중 하나의 의미와 같다.

(17) 편정식(偏正式)

가. 紅花-붉은 꽃, 白雲-흰 구름, 綠地-녹지

6) 周薦(2004:158)의 통계에 따르면, 통사적 합성명사는 96.57%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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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火車-기차, 紫菜-김, 橋梁-다리, 忠告-충고

다. 跳棋-다이아몬드 게임, 跑鞋-러닝슈즈, 宿舍-기숙사　　

(17가)의 합성명사는 구성하는 두 어근이 수식과 피수식 관계, 또는 지

배와 피지배의 관계이지만 (17나, 다)의 합성명사는 구성하는 두 어근이 

수식과 피수식 관계, 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다. ‘跳棋’는 구조

적 면에서 ‘象棋(장기)’, ‘圍棋(바둑)’, ‘軍棋(군대식 장기)’와 같지만 ‘跳

舞(춤을 추다)’, ‘跳水(다이빙)’, ‘跳傘(낙하산으로 뛰어내리다)’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跑鞋’은 ‘皮鞋(구두)’, ‘球鞋(운동화)’, ‘冰鞋(스케이트)’과 같

지만 ‘跑步(달리다)’, ‘跑外(밖으로 다니며 영업을 하다)’, ‘跑面(기층을 

돌아다니다)’와는 다르다. 

(18) 동빈식(動賓式)

가. 司機-기사, 將軍-장군, 理事-이사, 監工-현장 감독

나. 卷煙-담배, 護膝-무릎받이, 淩晨-새벽, 傍晚-저녁

(18)에서 합성명사의 선행 어근은 동작을 나타내고, 후행 어근은 동작

의 지배를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19) 후보식(后補式)

가. 跳高-높이뛰기, 合同-계약서, 治安-치안, 傳奇-전기

나. 花朵-꽃송이, 信件-편지, 人口-인구, 房間-방

(19가)에서 선행 어근은 동작을 나타내고, 후행 어근은 선행 어근의 동

작을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충 설명한다. (19나)는 선행 어근이 명사이고, 

후행 어근은 분류사로 후행 어근이 선행 어근의 의미를 보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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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위식(主謂式) 

가. 海嘯-해일, 日食-일식, 雪崩-눈사태, 霜降-상강

나. 軍用-군용, 民辦-민간인이 경영하다, 政變-쿠데타

(20)에서 합성명사의 선행 어근은 행동이나 변화의 주체이고, 후행 어

근은 행동이나 변화를 나타낸다. 

3. 한국어 합성명사의 유형 

한국어의 합성어의 구성방식에 있어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가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결합 

양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 또는 Phrasal compound)

와 비통사적 합성어(Asyntactic compound 또는 Close compound)7)로 구

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 분류에 따라 한국어 합성명

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선영(2006:148)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합성명사는 다

음과 같다.

감발(감-+발), 감파랑(감-+파랑), 건너편(건너-+편), 건넛방(건너-+ㅅ+

방), 건넛마을(건너-+ㅅ+마을), 건넛산(건너-+ㅅ+산), 건넛집(건너-ㅅ+

집), 검노랑(검-+노랑), 검노린재(검-+노린재), 검독수리(검-+독수리), 

검물벼룩(검-+[물+벼룩]), 검물잠자리(검-+[물+잠자리]), 검보라색(검-+

보라색), 검자주색(검-+자주색), 검자줏빛(검-+자줏빛), 검팽나무(검-+

[팽+나무]), 곧뿌림(곧-+뿌림), 검회색(검-+회색), 곧창자(곧-+창자), 곱

구슬(곱(곱-+구슬), 곱상(곱-+상), 곱자(곱-+자), 굳기름(굽-+기름), 굳돌

7)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통어적 합성어, 비통어적 합성어라 부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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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돌), 굳비늘(굳-+비늘), 굳뼈(굳-+뼈), 굽가락지(굽-+가락지), 굽성

(굽-+성), 깎낫(깎-+낫), 꺾괄호(꺾-+괄호), 꺾쇠(꺾-+쇠), 꺾자(꺾-+자), 

꺾창(꺾-+창), 나눗셈(나누-+ㅅ+셈), 나눗수(나누-+ㅅ+수), 넓미역(넓-+

미역), 노느몫(노느-+몫), 높다락(높-+다락), 높바람(높-+바람), 높쌘구

름(높-+[쌔-+ㄴ+구름]), 높하늬바람(높-+[하늬+바람]), 늙바탕(늙-+바

탕), 늙판(늙-+판), 늦가을(늦-+가을), 늦갈이(늦-+갈이), 늦감자(늦-+감

자), 늦거름(늦-+거름), 늦거리(늦-+거리), 늦겨울(늦-+겨울), 늦공부(늦

-+공부), 늦과일(늦-+과일), 늦김치(늦-+김치), 늦닭(늦-+닭), 늦더위(늦

-+더위), 늦동지(늦-+동지), 늦모(늦-+모), 늦물(늦-+물), 늦물(늦-+물), 

늦바람(늦-+바람), 늦밤(늦-+밤), 늦밭갈이(늦-+[밭+[갈-+이]]), 늦배(늦

-+배), 늦벼(늦-+벼), 늦보리(늦-+보리), 늦복(늦-+복), 늦복숭아(늦-+복

숭아), 늦봄(늦-+봄), 늦부지런(늦-+부지런), 늦새끼(늦-+새끼), 늦서리

(늦-+서리), 늦여름(늦-+여름), 늦잎(늦-+잎), 늦장가(늦-+장가), 늦장미

(늦-+장미), 늦재주(늦-+재주), 늦저녁(늦-+저녁), 늦점심(늦-+점심), 늦

철(늦-+철), 늦체(늦-+체), 늦콩(늦-+콩), 늦팥(늦-+팥), 늦풀(늦-+풀), 늦

하늬 (늦-+하늬), 늦하늬바람(늦-+[하늬+바람]), 늦호박(늦-+호박), 늦휴

가(늦-+휴가), 다듬가위(다듬-+가위), 다듬대(다듬-+대), 다듬면(다듬-+

면), 다듬몸돌(다듬-+몸돌), 다듬재단(다듬-+재단), 더듬감각(더듬-+감

각), 덮그물(덮-+그물), 덮깃(덮-+깃), 덮밥(덮-+밥), 돋새김(돋-+개김), 

동글붓(동글-+붓), 되두부(되-+두부), 되비지(되-+비지), 두텁떡(두텁-+

떡), 둥글돔(둥글-+돔), 등굴먼지벌례(둥글-+[먼지+벌레]), 둥글목람가

뢰(둥글-+목람가뢰), 둥글무늬바퀴([둥글-+무늬]+바퀴), 맺씨(맺-+씨), 

몰표(몰-+표), 묵나물(묵-+나물), 묵뫼(묵-+뫼), 묵무덤(묵-+무덤), 묵밭

(묵-+밭), 묵솜(묵-+솜), 밉상(밉-+상), 밉성(밉-+성), 반대접(반-+대접), 

받돌(받-+돌), 받줄(받-+줄), 밟다듬이(밟-+[다듬-+이]), 벋다리(벋-+다

리), 붉가시나무(붉-+[가시+나무]), 붉돔(붉-+돔), 붉벤자리(붉-+벤자

리), 붉오동(붉-+오동), 붙장(붙-+장), 붙접(붙-+접), 섞흐름(섞-+[흐르-+

ㅁ]), 시들방귀(시들-+방귀), 시들병(시들-+병), 어울무덤(어울-+무덤), 

얼망(얼-+망), 얽매그물(얽-+매-]+그물), 옥까뀌(옥-+까뀌), 옥낫(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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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옥니(옥-+니), 옥다리(옥-+다리), 옥생각(옥-+생각), 옥셈(옥-+셈), 

옥자귀(옥-+자귀), 옥자새(옥-+자새), 옥장사(옥-+장사), 옭마디(옭-+마

디), 옭매듭(옭-+매듭), 잗주름(잘-+주름), 잗징(잘-+징), 접관(접-+관), 

접낫(접-+낫), 접문(접-+문), 접부채(접-+부채), 접요(접-+요), 접자(접-+

자), 접장(접-+장), 접창(접-+창), 접칼(접-+칼), 접초롱(접-+초롱), 접톱

(접-+톱), 죽상(죽-+상), 째못(째-+못), 쪼개접(쪼개-+접), 튀밥(튀-+밥), 

후리장(후리-+장), 후리채(후리-+ㅅ+채), 후릿가래질(후리-+ㅅ+[개래+

질]), 후릿고삐(후리-+ㅅ+고삐), 후릿줄(후리-+ㅅ+줄), 희갈색(희-+[갈+

색]), 희누른색(희-+[누르-+ㄴ+색])

위의 합성명사에서 사잇소리([ㅅ], [ㄴ])는 연계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연계자 어중 원칙은 통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작

용한다. 

통사적 합성명사에 대하여 남기심‧고영근(1985)은 ‘합성명사 가운데

서 구성부분의 배열방식이 한국어의 정상적인 단어배열법과 같은 합성

명사를 통사적 합성명사이다.’고 하면서 한국어의 통사적 합성명사를 크

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3) 가. 명사+명사

가락국수, 가로글씨, 가루비누, 가루약

나. 명사+속격+명사

남의달, 닭의어리, 꿩의밥, 도둑놈의갈고리

다. 관형사+명사

몇날, 본뜻, 오른발, 첫눈

라. 동사(관형형)+명사

건넌방, 빈말, 지난번, 뜬말

마. 형용사(관형형)+명사

갖은고생, 궂은비, 단말,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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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명사 어순 기본어순(SOV) 명사구 구성방식

명사+명사(NN) - + 
명사+속격+명사(NGN) - +

이와 같은 통사적 합성명사는 명사구의 긴축된 꼴로 볼 수 있는데, (23

나), (23다), (23라), (23마)에서는 명사구의 연계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합성명사 가운데서 구성 부분의 배열방식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지 않은 합성명사를 비통사적 합성명사라고 한다. 즉 통사적 

구성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 합성명사를 말한다.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에는 ‘명사+명사’, ‘동사 어간+명사’, ‘형용사 어간+명사’, ‘부사+명

사’, ‘불규칙 어근+명사’, ‘명사+동사 어간’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24) 가. 명사+명사

쇠고기, 제구실, 제때, 쇠꼬리

나. 동사 어간+명사

감발, 꺾쇠, 닿소리, 덮밥

다. 형용사 어간 +명사

늦봄, 동글붓, 굳뼈, 잗주름

라. 부사+명사

막일, 맞바람, 모두머리, 지레김치

마. 불규칙 어근+명사

보슬비, 산들바람, 부엉새, 찍소리

바. 명사+동사 어간

매부리, 손누비, 실꾸리, 활비비

한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을 기본어순, 명사구 구성방식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 합성명사 어순과 기본어순, 명사구 구성방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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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명사(AN) - +
동사(관형형)+명사(VN) - +

형용사(관형형)+명사(AN) - +
(비통사적) 명사+명사(NN) - -

동사(어간)+명사(VN) - - 
형용사(어간)+명사(AN) - -

부사+명사(ADN) - -
불규칙 어근+명사 - - 

구성방식
중국어  한국어

존재 여부 예 존재 여부 예

명사+동사 + 夏至-하지 + 매부리

명사+명사 + 灯火-등화 + 가루약

분류사+분류사 + 行列-행렬 -
형용사+형용사 + 烦恼-번뇌 -

동사+동사 + 长进-진보 -
부사+동사 + 廣告-광고 -

한국어 통사적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명사구의 구성과 일치하다. 비

통사적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기본어순이나 명사구 구성방식과 관련이 

없는데, 이는 중국어와 대조적이며 SOV 언어의 유형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8)

4. 합성명사 어순 대조

4.1 형태적인 측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중 합성명사의 구성방식

8) SOV 언어인 일본어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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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명사 + 香料-향료 + 늦봄

동사+명사 + 导师-지도교사 + 덮밥

명사+분류사 + 车辆-차량 -
분류사+명사 + 年级-학년 -
명사+방위사 + 海外-해외 -
대사+방위사 + 这里-여기 -
형용사+동사 + 小说-소설 -
명사+형용사 + 藤黄-등황 -

명사+속격조사+명사 - + 꿩의밥

관형사+명사 - + 첫눈

동사(관형형)+명사 - + 빈말

형용사(관형사)+명사 - + 젊은이

(비통사적)명사+명사 - + 쇠고기 

부사+명사 - + 맞바람

불규칙 어근+명사 - + 부슬비

위의 <표 3>에서 한‧중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에는 없는 한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25)와 같은 7가지가 있고, 한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에는 

없는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26)과 같은 10가지가 있다.

(25) 가. (비통사적) 명사+명사 

나. 명사+속격+명사

다. 관형사+명사

라. 동사(관형형)+명사 

마. 형용사(관형형)+명사 

바. 부사+명사

사. (비통사적) 불규칙 어근+명사 

(26) 가. 분류사+분류사

나. 형용사+형용사

다. 동사+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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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사+동사

마. 명사+분류사

바. 분류사+명사

사. 명사+방위사

아. 대사+방위사

자. 형용사+동사

차. 명사+형용사

최상진(1992:67)에서는 ‘복합명사의 어순 구성에 있어서 유속형 복합명

사는 통사론적 제약을 받고, 병렬형 복합명사는 화용론적 제약9)을 받는

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속형 합성명사는 명사구의 축약된, 화석화된 구

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순은 명사구의 어순과 종종 일치하다. 

위의 표3의 결과를 보면,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한국어보다 다양

한데, 그 중에서도 비통사적 구성방식이 유난히 많다. 이와 달리, 한국어

는 명사구의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명사가 비교적 많다. 다시 말해 한국어

의 명사구는 중국어에 비해 합성명사로 화석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명사+명사’의 유형을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27) 가. 일반명사+일반명사10)

9) 최상진(1992:62)에서는 병렬 합성명사의 공감도(Degree of Empathy)의 어순 

규칙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본 조건 E(x) > E(y)=1
              E(x) < E(Y)=0
    변형 조건 1. E(x1)=E(x2)=1
              2. E(x)=E(y)=1
    공감 계층 E(x)>E(y)X(z)=1
10) 이때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N+N(head) 어순을 취한다. 이는 A-N 어순과 

관련된다. A-N, N-A 어순을 가진 SOV 언어인 Cuona Monba Language는 

N+N(head)/N(head)+N 어순을 동시에 가진다. 예를 들어, 
 1. N+N(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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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쌀. 샘물, 우리글, 돈맛

나. 의존명사+의존명사

돈반, 연놈, 푼치

다. 잠재명사11)+일반명사

누름단추, 디딤돌, 볶음밥, 땜일

라. 일반명사+잠재명사

하루살이, 고기잡이, 돈벌이, 윷놀이

위의 ‘일반명사+일반명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형동의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28) 샘물-泉水, 물불-水火, 손발-手脚, 선악-善恶

그러나 ‘집사람(부인)-家人(가족)’과 같이 형식은 같지만 의미에 차이

가 존재하는 것(동형유의어와 동형이의어)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잠재명사+일반명사’, ‘일반명사+잠재명사’와 같

은 구성방식이 없는데, 이런 구성은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동사+명사’로 

대응된다.

(29) 누름단추-按钮 볶음밥-炒饭

고기잡이-打鱼 돈벌이-挣钱

       phɔ53rA35      phɔ53phɔ53      mɔ
53rA35       mɔ

53phɔ53

       숫  염소      숫  돼지      암  염소       암  돼지 

       숫염소        수퇘지        암염소         암퇘지 

    2. N(head)+N 
      jɔk53po53      kuk53pA53       jɔ:55mo53        ku:55mA53

      하인 남자    벙어리 남자    하인 여자      벙어리 여자

      남자 하인    남자 벙어리    여자 하인      여자 벙어리  

11) 잠재명사에 대하여는 金鎰炳(2000:66~6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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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미적인 측면

본 절에서는 한‧중 합성명사의 의미적인 대조를 융합관계와 어순제약

의 차원에서 살펴보자고 한다.12)

융합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합성명사는 모두 a+b→

a’b’, a+b→ab, a+b→ab’ 등 세 가지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30) 성분 의미가 다 바뀐 합성명사

a+b→a’b’

(30)은 선‧후행 성분 각각의 의미에서 합성어의 의미를 알아내기 어려

운 경우로서, 두 개의 구성 요소가 합쳐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a’b’는 선‧후행 성분의 의미가 모두 바뀐 것을 나타낸다(서정수:1990).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예는 (31)과 같고 중국어의 예는 (32)와 같다.

(31) 강산(국토), 나무거울(쓸모없는 사람), 돌대가리(바보), 바지저고

리(무능력자), 밤낮(항상, 언제나)13), 밤손님(도둑)

(32) 江山-강산(国土-국토), 昼夜-주야(一直-언제나) 

(33) 앞성분의 의미가 바뀐 합성명사

a+b→a’b

(33)은 선‧후행 성분 중, 앞 성분의 뜻이 변화하며 형성된 합성어이다. 

두 성분 중, 앞 성분만이 a’처럼 바뀌어 합성어 a’b가 된 것인데, 한국어

12) 한국어 합성명사의 의미결합관계에 대하여 서정수(1990) 참조.
13) 이 합성어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昼夜’로, 한국어의 어순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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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는 (34)와 같고 중국어의 예는 (35)와 같다.

(34) 감투밥(수북이 담은 밥), 감투싸움(권력싸움), 구름집(산위의 높은 

집),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달떡(둥근 떡)

(35) 蚊子声-모기소리(小声-작은 소리) 

空话-빈말(没根据的话-실속 없는 말)

(36) 후행 성분의 의미가 바뀐 합성어

a+b→ab′

(36)은 선‧후행 성분 중, 후행 성분의 뜻이 변화하며 형성된 합성어이

다. 두 성분 중, 후행 성분만이 b’처럼 바뀌어 합성어 ab’가 된 것인데, 

한국어의 예는 (37)과 같고 중국어의 예는 (38)과 같다.

(37) 몸살(몸이 아픔), 몸집(몸의 부피), 물귀신(물에 빠져 죽은 사람), 

손바람(일솜씨의 기세), 손버릇(손도둑질)

(38) 书虫-책벌레 (爱读书的人-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국어와 한국어 합성명사의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서로 대역(對譯)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39) 벼락-闪电, 부자-富人     벼락부자-*闪电富人 

표준중국어의 수식형 합성어는 대부분이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방언(특히 남방 방언)에서의 수식형 합성어는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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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식어’뿐 아니라 ‘피수식어+수식어’의 구조도 상당수 존재한다(조은

정, 2007:101). 이는 표준중국어의 어순과 상반되는 남방방언의 병렬 합

성어는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주해 온 한족의 언어가 방언 속에 그대로 

존재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정, 2007:112).

5. 어순 제약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두 언어의 합성명사는 형태적, 의미적 면에서 많

은 차이점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합성명사의 어순 제약

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노대규(1982:24)에서는 한국어 합성명사의 

어순 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40) 가. 먼저 발생+나중 발생

앞뒤/*뒤앞 (前后/*后前)  여닫/*닫여 (开关/*关开)

나. 가까운 것+먼 것

여기저기/*저기여기 (这边那边/*那边这边)

다. 중요한 것+덜 중요한 것

물불/*불물 (水火/*火水)  논밭/*밭논14)

라. 남성+여성 

오누이/*누오이 (兄妹/*妹兄)  남녀/*여남 (男女/*女男)

마. 성인+미성인

모녀/*여모 (母女/*女母)  노소/*소노 (老少/*少老)

바. 강한 것+덜 강한 것

총칼/*칼총15)  국경/*경국 (国境/*境国) 

14) 중국어에는 이와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 
15) 이 경우는 한국어의 어순이 중국어의 어순과 반대되는 경우인데, 중국어로 

번역하면 ‘刀枪’이 된다. 조은정(2007:453)에 의하면, 중국 남방 방언인 광둥

어의 어휘에는 현대 표준 중국어와 동일한 형태소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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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긍정적+부정적

선악/*악선 (善恶/*恶善)  유무/*무유 (有无/*无有)

아. 위쪽+아래쪽

높낮이/*낮높이 (高低/*低高)  손발/*발손 (手脚/*脚手)

자. 안쪽+바깥쪽

안팎/*밖안 (里外/*外里)  내외/*외내 (内外/*外內) 

채완(1986:1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의 연구 결과는 이전에 특별

한 관심을 끌어 본 적이 없는 병렬 복합어의 어순 결정 법칙에 대하여 

주의를 돌린 것만으로도 중요한 업적이 된다. 그러나 위의 어순에 대한 

연구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한자어를 아무런 기준 없이 한국어의 

조어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항목에 따라서 오히려 한

자어에 치중한 느낌마저 준다. 한자어는 차용어로서 한국어 조어법이 아

니라 중국어 조어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또한 한국어 체계 속으로 차

용되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예컨대 한

국어 어휘 체계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登山(하다)’, ‘下山(하

다)’ 등에서도 여전히 ‘V+O’라는 중국어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순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표준 중국어의 ｢관형어+명사｣의 

형태와는 달리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놓이는 ｢명사+관형어｣의 형태를 

지닌다. 

     下底 (底下, 아래)                晨早 (早晨, 이른 아침, 새벽)
     菜乾 (乾菜, 말린채소, 시래기)     匙羹 (羹匙, 숟가락)
     步碎 (碎步, 헝겊)                    街頭 (頭街, 직함)
     心甘 (甘心, 흡족해하다)              心多 (多心, 의심하다)
     月大 (大月, 큰 달, 31일까지 있는 달) 月小 (小月, 작은 달, 30일까지 

있는 달)
     黃瓜酸 (酸黃瓜, 오이 절임)         椰菜花 (花椰菜, 꽃양배추)

  이로 보아, 광주어의 합성 명사는 여전히 전형적인 SVO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핵어-수식어’의 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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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다시 말하여, 위의 대부분 한국어 한자어 합성명사의 어순이 중국

어와 일치하는 것은 그것들이 중국어 차용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인 지각범주, 인지범주, 사회범주 세 

가지 측면에서17) 한‧중 병렬 합성명사의 어순을 고찰하기로 한다. 

5.1. 지각범주

어느 언어에나 높이, 넓이, 거리, 두께와 같은 공간적 차원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 공간 용어들은 ‘높다:낮다, 넓다:좁다’와 같이 의미상으로 

대립된 쌍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용어들이 가리키는 공간적 차원은 자

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적 방향을 갖는다. 즉, 사람이 서 있

을 때 그 앞의 공간과 지면 위는 눈, 귀, 촉각의 지각에 적절하다. 따라서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요소의 어순은 ‘위, 앞’과 같은 선호적인 방향이 종

종 다른 요소의 앞에 오게 된다. 이러한 보편성의 근원이 바로 지각이다

(채완, 1986:126). 지각범주에 관한 중국어, 한국어의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다. 

(41) 앞뒤/*뒤앞 (前后/*后前) 높낮이/*낮높이 (高低/*低高)

안팎/*밖안 (里外/*外里)

병렬되는 형태의 의미가 화자의 편과 상대편으로 나눌 수 있을 때에는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요소의 어순은 화자의 편에 가까운 쪽이 앞선다.

16) 심재기(1982:43∼47)에 따르면 합성된 형태로서 문헌과 함께 한국어에 들어

온 한자 병렬복합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하(上下), 부모(父母), 조
석(朝夕), 의상(衣裳), 문물(文物), 가무(歌舞)]

17) 이 세 가지 기준은 채완(1986:121-129)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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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것저것 - *저것이것 (這個那個-*那個這個)

이곳저곳 - *저곳이곳 (這裡那裡-*那裡這裡)

이쪽저쪽 - *저쪽이쪽 (這邊那邊-*那邊這邊)

5.2. 인지범주

긍정 계열과 부정 계열이 합성하는 구성에서 어순은 긍정 계열의 어휘

는 부정 계열의 어휘보다 앞서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심리에 기반을 둔 

보편적 현상이다(Greenberg, 1966)[(채완, 1996:129)를 재인용]. 한국어와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 요소들이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을 나타낼 

때도 이러한 보편성에 부합되며 긍정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앞선다.

(43) 더하기 빼기 - *빼기 더하기 (加減-*減加)

곱하기 나누기 - *나누기 곱하기 (乘除-*除乘)

찬성 반대 - *반대 찬성 (贊成反對-*反對贊成)

5.3. 사회범주

사회적인 범주에서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요소의 어순은 화자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쪽이 앞선다. 이는 병렬의 어순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칙으로서 아마도 어느 언어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일 것

이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합성명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순서를 갖는다.

(44) 가. 나이, 지위 혹은 세대에 있어, 앞서는 쪽이 어순에 있어서도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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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아들 - *아들 아버지 (父親 兒子-*兒子 父親)

어이딸 - *딸어이 (母女-*女母)

나.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어휘가 병렬되는 경우 ‘남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쪽이 앞선다. 

소년 소녀 - *소녀 소년 (少男 少女-*少女 少男)

신랑 신부 - *신부 신랑 (新郎 新娘-*新娘 新郎) 

다. 전체 구성에 있어 비중이 큰 것, 혹은 인간의 생활에 보다 근

원적인 것이 앞선다. 

밥반찬 - *반찬밥 (饭菜-*菜饭)

책상 걸상 - *걸상 책상(cf. 책걸상) (桌椅-*椅桌)

이로 보아, 병렬적 성분 간의 순서는 통사적 요인보다는 지각적, 인지

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러한 인지적 요인도 범-언

어적인 것이다. 다만 함축적 보편성보다 인지적 요인이 보다 더 주관적

이며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신사 숙녀’와 중국어의 ‘女士, 先

生’은 정반대이다. 

6. 맺음말 

수적인 면에서 볼 때, 중국어의 합성명사는 한국어의 합명사보다 훨씬 

많다. 중국어 합성명사의 구성방식은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구성 요소의 

순서와 기본어순, 명사구 어순 간의 관계는 크게 다르다. 중국어 합성명

사는 구성방식 면에서 기본어순, 명사구와 거의 일치하고 절과 구의 축

약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기본 어순, 명사구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합성명사, 일치하지 않는 합성명사가 거의 비슷한 비례

를 차지하고 있다. SOV 언어인 일본어도 이 면에서 한국어와 비슷한 특

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유형적인 특징은 보다 더 많은 언어로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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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언어의 합성명사는 구성방식, 특히 기본어순, 명사구 구성방식과의 

관계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지만 구성 요소간의 의미적 결합 순서 

면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두 언어의 합성명사는 형태적

으로 많은 차이점이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

으로 보인다. 즉 합성명사 구성 요소간의 의미적 관계는 기본 어순, 명사

구의 구성방식과 관련되지 않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 지각범주, 인지

범주, 사회범주 면에서 같은 어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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